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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의성과 많은 관련을 가진다고 알려진 개인내적 변인인 아동의 개방적 성격과 대표적인 양육변
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이 변인들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48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창의
성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개방성 성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성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양육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creativ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openness to experience(OE) trait,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248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the rural areas of Korea and their mothers were 
recruited. Results indicated that crea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OE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creativit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OE may influence children’s 
adjustment through creativity. It is also implied that there may be no optimal parenting style which 
unconditionally promotes children’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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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창의성 발달과 심리적 속성, 그리고 이 개념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40여 년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다. 최근에는 특히 매스미디어, 그
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에는 창의성의 개념의 일반
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학자들은 창의성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인
지적 사고과정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듯이 창의
적 사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따라서 창의성을 통해 얻게 되는 수확 역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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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들이 창출하는 전문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에
서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사회적 관
계를 향상시키는 역할 등 보다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2]. 

창의성은 특히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작용
한다. 교육과 상담의 목표가 결국 인간의 자아성장과 문
제해결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
응하고 문제해결을 꾀하는데 필요한 창의성의 계발은 상
담 및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창의성
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는 주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특
성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삶
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닌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내적 변인
과 환경적 변인들의 효과를 포괄하는 창의성 연구는 아
직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아직도 창의
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몇 가지 인지 변인들, 혹은 
적응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같은 응답자가 설문지 방식으
로 보고하여 이를 단순상관 기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평가
자 변인이 개입이 된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부풀려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성이 아동의 개인내적 성격특
성, 그리고 양육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이
를 통해 어떠한 심리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성격변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환경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
고 있는 ‘양육방식’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창의성을 통
해 아동의 적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반
응자 변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격변인은 아동의 자기보
고로, 양육방식은 부모의 평정으로, 그리고 창의성은 객
관적 검사로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창의성에는 다양한 성격요인, 가족요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및 생물학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자들은 주로 성격 및 기질 요인을, 
그리고 발달심리학자들은 가족 및 양육관련 변인에 주목
해 왔으며, 그 외에도 연령[3]이나 성별[4], 출생순위[5], 
혹은 다양한 경험[1]등이 개인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혹은 사회-인류학적 변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성격특성은 많은 창의성 연구들이 집중하여 탐구
했던 주제이며, 그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어온 변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요인이다. 경
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이론의 요소 중의 하나
로 현대 성격심리학의 중요한 축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
념이다[6]. 개방성이란 적극적인 상상력, 미적 감각과 민
감성, 그리고 내적 정서에 대한 민감도 및 지적호기심 등
과 관련이 깊은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
록 비전통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며, 보다 넓은 관
심분야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7].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독창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잘 받아들이고 당면한 문
제를 다루는데 비관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8]. 또한 개방성은 창의성 특성과
도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확산적 사고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9]. 따라서 기
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
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

성격과 같은 개인차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다양한 요인 역시 창의성 발달에 크게 작용한다[10,11]. 
특히 아동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내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후의 다양한 심리적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 발달 역시 이 맥락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
적,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양육방식의 직접
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연구결과가 혼
재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아동에 대한 높은 독립
성의 추구와 창의성 하위요인인 유연성 점수 간에는 정
적인 관련이 있다[12].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이 더 창의적
이라고 보고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어[13], 모든 연구가 
일관된 방향으로 창의성과 양육방식을 예측해 주지는 않
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간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
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를 아동의 보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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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측정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보고자에 의
해 상관계수가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편
이며, 양육태도의 측정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임의로 몇 
문항을 만들어 이를 통해 측정하는 연구들도 발견되고 
있다. 양육태도와 창의성간의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고자 효과를 배제한 후 보다 
철저하게 타당화가 진행된 척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2.3 창의성 발달의 결과변인으로써의 안녕감

창의성의 발달은 개인의 특성(성격)이나 환경(어머니 
양육태도)변인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개
인이 높은 창의성을 가지게 된다면 개인의 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높은 창의성을 보이는 아동일수
록 전반적으로 좋은 심리적 결과를 보고한다는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창의성과 자아존중감은 정
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14], 창의적인 개인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도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러한 변인들 중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재조명 되면
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창의성과 주관
적 안녕감의 관련성이다[16].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긍정심리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
면서 삶의 긍정적 측면으로써의 안녕감과 창의성간의 관
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sikszentmihalyi[10]에 
따르면 인간은 창의적인 것을 즐기는 동기와 건강과 만
족감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도를 높이는 동기의 두 가지
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규정된다. 즉, 심리
적 만족감과 창의성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진 인간 본연
의 활동 목표라는 주장인데, 그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
일수록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
감도 더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창의성은 성격변인,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
과 양육환경에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창의성
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증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창의성을 매개변인으로 삼아 이들 변인간
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가설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창의성에 의해 부분 매개될 것이
다. 개방적인 아동일수록 높은 창의성을 보일 것이며, 이
를 통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아동의 개방성은 안녕감을 직접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기
능할 것이다.

둘째,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창의성에 

의해 부분매개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정적이고 긍정
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성
을 보일 것이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창의성
을 높이며, 이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강원도의 3개 군,읍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5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4명을 제외하고 총 248명(남: 124
명, 여: 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별로는 3학년
(10세)이 49%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8%, 1학년 11%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 중 총 194개의 설
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부모가 어머니였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44%로 가
장 많았고, 40대가 27%, 50대 2% 순이었다. 총 아동 중 
31명(남: 17, 여: 14)은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아동의 창의성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 창의성 
검사(Creative Tests for Children: CTC[17])를 사용하였
다. 이 검사 도구는 언어와 도형검사로 나뉘어 각각 4개 
하위 검사인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
년 학생들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검사 중 도
형검사만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유창성 검사는 완성되지 않은 도형을 보고 그 도형과 
연관되는 것을 그리도록 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고 독특한 그림을 완성하는지를 평정한다. 독창성 점수
는 위의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반응목록상의 
표를 참고하여 채점하는 방식이다. 유연성 검사는 원 16
개와 한 변이 없는 사각형 16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용
하여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며 여기
에서 유효반응의 수의 총점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정
교성은 미완성된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여 얼마나 이를 제대로 완성하였는지를 평정한다. 

이러한 채점 요강을 기준으로 2명의 평정자가 채점을 
하였으며, 채점을 마친 후 채점자간 신뢰도를 Pearson 적
률상관으로 산출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85(유창성)
에서 .98(유연성)까지로 매우 높았다. 전체 창의성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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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 점수의 평균점을 이용하여 환산되었다.  

3.2.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18])로 측정
하였다. PARQ척도는 수용요인을 측정하는 8문항, 거부 
16문항, 그리고 통제요인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29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
다 까지 4점 Likert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수
용요인과 거부요인을 사용하였으며, 거부 요인들의 점수
를 역산하여 긍정적 양육태도의 요인으로 삼아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척도의 문항간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75,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78이였다. 

3.2.3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아동의 개방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NEO아동
성격검사[19] 중 개방성(O)요인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검
사의 반응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5였다. 

3.2.4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
활만족도 검사(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2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자각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기 주관적 안녕 연구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도구
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총 34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부
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 방식이며,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3.3 절차

아동용 검사 및 설문지는 각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
문하여 다대일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일부 아
동은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가 되었다. 소요시간은 약 1시
간 정도였다. 아동용 설문지가 작성되면 아동에게 어머니
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뒤 수거하는 형식으로 하
였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연구자가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
여 설문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실시하였으며, 어
머니가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
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양육방식 측정을 위하여 6

개 국어로 번안된 PARQ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상관통계,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및 AMO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4. 결과

4.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아동의 창의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어머니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
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안녕
감과 부적 관련이 있고, 창의성은 개방성과 안녕감과 정
적 관련을 보였다. 개방성과 주관적 안녕감도 정적인 관
련을 보였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A1 A2 B C D

A. Parenting

  A1. Acceptance   -

  A2. Rejection -.43**   -

B. Creativity -.03 -.09  -

C. Openness  .01  .04 .14
*

  -

D. Well-being  .07 -.18* .19** .33** -

*p<.05, **p<.01, ***p<.001

4.2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
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경쟁모형으로 개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완전매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및 양육방식
이 개방성과 창의성의 이중매개를 거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설정된 경험에 대한 개
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
한 수준이었다(χ2(12)=13.7, p=.32 CFI=.99, TLI=.97, 
RMSEA=.024). 

첫 번째 경쟁모형으로 선정한 개방성과 부정적 양육형
태가 창의성을 완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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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5.5, p=.001 CFI=.81, TLI=.62, RMSEA=.095). 적
합도 비교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χ2(2)=31.89, 
p<.001).

두 번째 경쟁모형은 고전적인 창의성의 개념을 제안한 
Carl Rogers[21]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창의성의 
중요한 내적조건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들면서, 이러
한 성격이 개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조건에서 계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
장에 근거하여 두 번째 경쟁모형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형태가 높은 수준의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이중매개모형
을 상정하였다. 이 모형의 경우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
였다 (χ2(13)=20.77, p=.078 CFI=.95, TLI=.90, RMSEA=.049). 
하지만 기본 모형간의 적합도 비교 결과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적합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χ2(1)=7.11, 
p<.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
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직접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변인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
하였다.

최종 부분매개모형의 예측변인들의 경로계수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첫째, 개방성은 창의성(β=.15, 
p<.05)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β=.14, p<.05)에 영향
을 미쳤다. 그와 동시에 개방성은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 p<.001). 반면에, 어머니
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04, p=.59),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직접
경로만 유의미하였다(β=.21, p=.05). 요약하자면,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하는 동시에 직접적
으로 그들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창의성과 무관하며, 직접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Final path model.

Notes: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p<.05,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개방적 성격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대한 다
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

첫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아동의 창의성을 부분 매
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적인 
사람이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고 풍부한 정서적 삶을 산
다는 기존연구[9]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와 동시에 창
의성이 개방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임을 시사한다. 기존의 창의성, 개방성, 안녕감에 관한 연
구에서는 이 변인들이 각각 독립된 상관변인들이라는 식
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
의 관계가 매개관계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창의성을 매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에 영향을 주었다.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
도 양육방식과 창의성간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 고전적인 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방식은 아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일반적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22].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높은 수
준의 창의성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가정 불화와 관련이 
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13]. 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
유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가정불화가 아동의 
내적 자기평가소재(internal locus of evaluation)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불화가 많을수
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비 일관된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견이 아닌 자기 자
신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은 부모가 대부분의 가정 사안에 대해 큰 의견
충돌이 없는 가정보단 오히려 부모가 상충되는 가치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아동으로 하여금 더 다양한 시점에
서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까지 예측되기도 
한다. 비록 명확한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지
만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지지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Gardner[23]는 20세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적
을 이룬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과 온정이 제공되는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오히려 부모와 소원한 관계에서 자란 경우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을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형태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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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Tannebaum[24]은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일반화된 부모 양육 형태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비록 양육형태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긴 하지만 창의성 발달을 통한 매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
만 창의성이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관점
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많이 보
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동기, 청소
년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과 관
련 변인에 관한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격
변인으로 개방성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창의성과 관련 있
는 성격변인은 개방성 이외에도 독립성, 비관습성, 융통
성[11]등 다양하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외의 
다른 성격 변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
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 창의성의 선행변인의 효과를 확
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설계가 필요하다. 비
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태도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은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변인이지만, 창의성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
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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